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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너희가 먹을 것을 
주어라」 

한 기 호 신부 

세상은 저마다 련가 얻고자 하는 갈망 속에서 
발돋움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. 부질없는 욕망을 
채우려 기를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연 하루의 양 
식을 얻기 위해 중노동에 애쓰는 사랑들도 있다. 
오늘 복음의 말씀은 우리 모두를 그 옛날 팔레 

스티냐 · 호숫가 언덕에 모여 있는 맑은 마옴들과 
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 모두를 그곳에 

초대 하신다. ‘군중이 그토록 찾고자 했 던 것 이 주 
닝의 진리요， 사랑， 정의의 말씀이었기에 언제나 
풍요로우신 그분께서는 따지거나 계산하지 않고 
굶주란 군중들에게 영적인 생명은 물론 일용할 양 
식까지도 베풀어 주신 것이다. 역시 빈손 빈마음 
뿐인 자세로 주넙께 가까이 다가갈/ 혜 그분의 가 
슴은 뜨거 운 사랑의 불꽃올 작고 가난한 우리 마 
음에 당겨주신다. 
해가 저물어 제자들의 생각이 군중들이 먹을 것 
을 걱정하기에 이르렀을 혜 예수께서는 그들을 보 
낼 것 없이 「먹올 것을 너희들이 주어라」고 하셨 
다. 이해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우리가 가진 것￡ 

야，로 몇 사람이냐 먹 이시겠다는 것인가 생각을 하면 
서도 추께서 하라시는 대로 했을 혜 그 결과는 오 
천 명이나 배불리 먹고 남게 펀 것 이다. 
복음을 통해 우리 가 마음 갚이 ‘ 새-겨풀 일은 우 

선 우리가할수 있는 것 ， 즉 가지고 있는착은 
것 (삶)을 함께 나눌 해 나머지는 주께서 도와 
주신다는 사실이다. 
미사의 핵성은 예수께서 남을 위해 당신 목숨까 

지 바치신 것을 기 념하면서 우리 삶을 함께 냐누 
며 나눈 삶을 주께 봉헌하는 데 있다. 그러나 우 
리 가 그렇게 하지 않을 해 미 사성제를 통해 그 부 
서지고 먹히워지시는 자비와 사랑자체이신 성체 

‘ 」 안의 주닝을 느끼지 뭇하고 만다· ‘ 우리의 마음이 
이‘ 달혀져 있기에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누지 뭇하며， ‘ 

I 함께 나누지 뭇하기에 성자가를 통해 바쳐진 주냥 
의 사랑을 체험하지 뭇하고 마는 것 이 다. 

「이 많은 사랍들을 먹일 뺑울 어디서 구해오겠 
읍니까? J r너희가 가진 먹을 것을 주어라」 

(삼례성당 준임신부) 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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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 판계법은 

개정 되어야 한다! 
한국 천주교정의 평화위원회는 현행 노동판계법의 안 

민주척 성격 이 불행한 노동현철올 낳게 하는 중요한 요 
안이라 판단하고， 노동판계법 개정 서명운동을 천개하고 
있다. 사셀 이는 너우냐 절실하고도 당연한 얼이다. 그 
리고 한연무로는 혜늦은 강도 없지 않다. 따라서 우리 
모두 이 운동에 적극 동참하자. 그리하셔 자주적이고 제 
도적 안 노동운동의 보장A로 우리 사회 천체의 건전한 
발천에 한 몫을 다하자. 
일찌기 본보는 3월 11일자 소리에서 「근로자의 날에」 

라는 제목A로 노동관계법의 개정을 주장하며， 근로자들 
에게 특별한 판성과 사랑을 나누자고 호소한 바 있다 
다시 한번 그 소리를 들어보자. 
-헌법운 「근로주걱의 기줍은 안간의 좀엽성올 보장하 

도록 법율로 정한다J (30조)고 규정하고 있다. 그란데 안 
칸의 좀엄성올 보장하기 위한 근로 기준법운 근로시간에 
대한 규정 (42조) 에서 상당한 모순을 스스로 법하고 있 
다. 내 용안즉 하루에 8시 깐， 일 주일에 48시 간융 기 준A 
로 하는 근로시 간이 “당사자간의 합의 가 있A연 4주간을 
S영굵하여 1주간의 근로시 간이 48시 간을 초과하지 않는 
-법위내에서 어떤 날은 8시간이 넙게， 또 어떤 주간에는 
48시깐이 녕케 일을 시킬 수 있다”는 것이다 . 이 조항윤 
지낸 1980년 12월 3 1일 (※註 국가보위 입뱅회의에서 )신 
설되 었다. 인간에 기계가 아난데 어떻게 그러되어도 된 
다는 말인가 ! 거기다가 합의만 되연 연장 근로수당도 
받을 수 없는 것이다， 이 조항이 신설되기 이천에는 기 
준 시 간 이상의 근로에는 연장 근로수당이 ， 그리 고 작엽 
량 부족￡로 쉴 혜는 휴엽수당이 추어졌다 . 이러한 조 
항들은 빨리 개정 되 어야 한다. 
-한국 근로자의 주당 노동시 간 ( 1982년도) 이 53. 7시 간 

으로 세계에서 가장 걸다는 사실이나 알자. 
(국제 노동가쿠 (110)동계) 

숲 정 이 산 책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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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숲 점 이 노동 관계법 개정 서명운동에 합여합시다 

“혐행 노동관계법은 개정되어야 한다" 

1. 우러 나라의 노동 현실 

우러 나라의 임금 노동자는 800만A로 그 부양가족을 
합치면 우리냐라 총 안구위 70%에 말한다. 이렇듯 노동 
계층은 절대다수흘 차지하며 국민경제냐 민주사회 발천 
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부품을 차지한다. 
그런데 우리냐라 노동자들은， 저노임을 정책수단으로 

하는 수출 주도형의 외형적 성장천략A로 안하여， 성장 

의 그늘에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다 
지난 81년의 흥계에 의하연 월 10만훤 야하의 저엄금 

을 발는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59%에 해당하는 438만 
영에 이르고 있마. 더군다나 월 10만원도 웃받고 있는 
노동자들은 대부분이 일당 3， doo원 미만의 하루벌이 안 
생인지라 항상 하루벌이 직장마저 잃을까 불안에 옐고 
있다. 한연 당국윤 80~ 이래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아래 
임금억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어서· 노동계층은 최저생계 

비에도 뭇 미치는 저임금A로 더욱 어려운 생활을 강요 

’당하고 있다 
그러고 국제노동기구의 발표에 의하연 우러나라의 노 

동자는 세계에서 가장 긴 주당 53. 7시간(제조엽 쑤운) 
얼하고 있마. 또한 산엽재해율도 세계에서 가장 높아 

1979~1983년 동안의 5년간에 64여만명의 노동자들이 산 
업재해로 생명을 잃거나 부상을 당했으며， 지냥 82~의 
경 우 천체 노동자의 4%에 해 당하는 노동자들이 8알 이 
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에서 사망에 이르는 산엽재해를 
입었다. 

대외의종형 경제쿠조로 안하여 세계 경기가 침체되연 
우리냐라 노동자는 일자리률 구하지 뭇하고 있는 것이 
최근 몇년간의 실정이다. 그러냐 실엽자 운제 해결을 위 
한 제도적이고 상설적안 내책은 마켠되어 있지 않아 많 
은 실엽자들은 당장 생계에 위협올 말고 있다. 특히 노 

동자들이‘ 해고로부터 자신울 방어할 제 도척 수단을 갖지 
웃하iL 있는 상황에서， 80년 이후의 대량 해고사태와 최 
근의 취엽금지 대상자명단(블랙리스트)에 의한 부당해고 

.와 채취엽 금지조치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올 박랄하는 성 

각한 운제로 대두하였다. 또한 82년에는 취엽노동자 중 

8만 9천명이 해고되어 생계수단올 잃었다 
이와 같이 옐악한 노동조건윤 버 이상 노동을 신성하 

고 고귀한 것A로 머물러 있게 하지 않고， 요히려 고홍 

스러운 것4로 만들고 있다. 또한 이 렇게 불챙한 현실속 

에서 안간노동에 대한 좀엉성이 칭해되는 결과로 우리냐 

라 노동자들은 소외와 가난 속에 갇혀 안간으로서 ‘더 욱 
더 안간답게’ 삶을 이끌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 
었다. 

마 ~~ll 환만과댁원 
부설:새한콘택트렌즈 

안휠전휠의 마기 환 
한 남- 흐I (비리시타)‘ 

TEL. 75 -2203 
[시집가는날. 태극당건너편불새다방2층) 

口전례 상식 

한국 성안 공경에 판하여 

한국 성안 콩경에 판하여 한국 주교회의 상임위원회의 
결정은 다음파 같다. 

1) 9월 26얼 복자축얼은 혜친한마: 
2) 9월 20알에 “성 안드레아 김 대건과 바오로 정 하 
상파 동료 순교자” 대축일을 지내며， 가까운 주알 
에외부행사를지낸다. 

3) 9월은 계속 “순교자 성월”로 지내여 한국 성안 성 
녀들을 공경하는 동시에 아직 복자냐 성인품에 오 
르지 뭇하신 순교자들의 시복 시성융 위하여 기도 

한다. 
4) “성 얀드헤아 김 대건 신부’ 한국 성직자플의 수호 
자 대축일은 계속 7월 5일로 지내기로 하고， 가까 
운 주일에 외부행사도 할 수 있도록 한다. 

5) 한국 성안 성녀들의 이릎을 세례혜 세례명무로 사 
용하는 경우에는 “안드헤아 김 대건” 혹 “바요로 
정 하상”과 같이 이릉을 성과 함께 사용하든지， 유 
아혜 속영융 자기 ‘이릎으로 정할 혜는 예컨데 “홍 
대건 안드헤아” “김 하상 바오로” 같이 성융 빼고 
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폭넓은 자유를 허락한마. 

6) 호칭기도에는 “성 얀드헤아 깅 대건과 바오로 정 
하상파 동료 순교자들이여” “우리를 위하여 빌A소 
서” 하고， 종 간단한 호칭이 요청되는 경우에는 “한 
국 순교 성인들이여” “우리를 위하여 빌.2..소서”라!교 
통일하기로 하였다. 

口전주교구 성지@ 

되 재 성 당 

대둔산 줄기를 옴체로 하고 구석구석마다， 숭겨진 산 
상처럼 박해를 펴하여 성산 궁곡에 이룬 신자 마을이 이 
곳처 럽 않운 꿋도 전국j에 없다. 
고산 지방운 진산 땅의 윤 지충과 권 상연이 순교한 
이후 시작판 교우 마을이 수십 개를 녕더니 지금도 고산 
본당은 한 본당에 맡겨지기는 힘겨운 공소들을 가지고 
있다. 

되재 성당윤 천후 좌우에 뻗한 계곡마마 정부와 숨바 

꼭질하며 사는 신자들이 모알 수 있는 위치였기 혜문에 
1894년 우도 신부는 옥조 와가의 순 한식 성 당을 아답하 
게 지였다. 고래둥같윤 지붕을 산 위에서 바라볼 혜 신 

자들은 역경을 헤치고 살아온 보랍융 느꼈다. 한강 이냥 
에서 최초로 세워진 천홍 양식의 아릎다운 성천윤 불행 

하게도 6'25사뻔 혜 소실하고 초라한 성당이 늙은 세월 
, 을 지켜주고 있다. 

눈! 눔을보호합시다 
각국 수입안경테 다량확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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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 석 자(글라라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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갱 사이) 

제일 안경뭔 
건동성 당 사거 리 신호둥앞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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、i { 口교황님 말씀 J? 
"，~ ~ 노동자이신 예수넙 

열였械~ 친애하는 근로자. 농민 여러분，얼마나 수고가 많우십니까? 

<till U쟁 여러분은 교회의 한가운데 형제자매로생 특벌한 자리를 차 
않tl 뼈廳 지하고 있융니마. 예수닙 자신도 노동자가 아니고 우엇이었 ; 
‘'JJ!Y4 융니까? 예수께서 처음 설교를 시작하셨을 때 사랑들은 놀 ; 

; 라서 말하기를 “저 사랍은 저게 다 어디서 저렌 지혜를 받았융까? 저이가 마리아 ? 
i 으l 아들 그 옥수가 아닌가"(마르 6, 23) 하였읍니마 

’ 하느닝 아들이 사랑이 되셔서 손수 일을 하셨먼 것입니다. 일이란 그러나까 하 : 

: 느닝의 창조계획 안에서도 제나릉의 품위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. 우리는 창세기 
; 첫머리에서 “사랍을 하느넙 모융대로 지어내시되 남자와 여자로”지어 내셨다고 듣 ‘ 
: 융니다 그러고 온 천지를 그에게 맡기시연서 “자식을 낳고 번성하여 온 땅을 채 

서 F 우고 이를 정복하라"(창세 71 L27~28) 하셨융니마 그러니까 우리는 이성으로뿐 ; 
: 아니라 계시를 통해서도 인간이 일로써 조물추의 창조사업에 참여한마는 것을 앙 r 
: 니다 인간은 그 사엽을 계속하고 어먼 의마로는 자신의 일로써 노고로써 이를 완 E 
F 성한다고 하겠읍니다(1984. 5. 5. 부산 행사 강론에서) 

’84 성 소자 하계 수련회 
교쿠 교육국에서는 성소자들이 대자연 속에서 형제애를 나누고 학사닝둘과의 생활 냐 

.-눔을 통해 서 성 소판를 확럽 하도록 하계 수련회를 마련하고 않은 성 소자들의 참여 를 기 
‘다리고 있다. 
주 제 : 세상의 빛 일 시 : 84. "8 •. 16~18알 
대 상 : 성소자 모임 회원 및 신부넙 추천자 

회 바 : 5천원(식사대 • 교통비 포함) 
준비물 : 마사도쿠(성경 • 성가잡 • 기도서 • 욱주) .세연도쿠 • 필기도쿠 • 담요 • 여벨신 • 

방공기 3개 ·수저 ·젓가락·의류(우의 ·수영복·여벨 웃) . 천지 
신청 마감 : 8월 6알까지 (교육국￡로) 
집 결장소 : 가툴렉 센타(16일 오천 10시 ) 

口 수해의연급 접수 현황 
8월 1일 현재 교구 사목국 사회복지부에 접수된 수해의연금은 다음과 같다. 이분들께 

감사드리며 계속해서 많은 분들의 따뭇한 판성을 기다려 본다. 
35사단 신자 얼동 45 ， 900원 M. E 3차 모임 100， 000원 、

「어린양」 창간 100호 기념 글짓기 동시 특선작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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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사뱀 물린 사람 전문 

치료 5 대째 
단시간 치료 완치함 
연락처 :천주시 천미동 
l가 천당리 시내버스종정 

홈 5-3544 
송 준 의(말라바) 

교황넙 손은 
훌륭한 -
의사 선생넙 손이죠 

우리들의 
아픈마음올 
고쳐 주시니까요. 

사랍들이 꺼려하는 
냐환자들에게 
축복을 주셨죠. 

교황넙 마음은 
보석보다 
더 빛나죠. 

(천동 주일학교 5학년) 

대중음식점’연회석완비 
대형떼어콘 가동 

대건회관 
전북은행 본컴 후운앞 

(구， 미가도) 

쩔 6-7566 

김 한 영(얀토니오) 

Ff 정 희(앨리사뱃) 

전륙의료보험조합지정 

소홍영외과의원 

의학박사 소흘영 (요한) 

천주시 서 노총동 602-21 

영원 o 3668 
자택 o 8 120 

홉명동피부과의원 
진료과목 : 피부과，비뇨기과，병리검사 

、

원장 전문의 초| 창 기 (루까) 

부설:입상병리검사뻐 
영상영리사 업 융 자­

.@1719，@뻐’6 (원장일) 
(구역전오거리.월틸로동편 2충1 

‘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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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. 제 15차 어린양들의 모후 꾸리아 : 5알 오후 2시， 창소-이리 영풍동성당(이 리역→성모의원에서 하차) 
2 . 군총 후원회 월례미사 및 안혈운 신부님 환영미사 : 6알 오후g시， 장소-센타성당 (3충) 
3. 농민회 임원 연수 : 7일 오천 11시 ~8일 정오， 집결장소-판촌공소 

4 마인즈교구 신자단 교구 방문 일정 : 5일 10시 30분-중앙성당， 오후 2시 -화산성당， 상지원， 이리 동장 
성모회， 오후 6시-주현동성당， 6일 오후 3시 30붐-해성 ·성성학교， 천동성당， 오후 9시-수류성당， 7알 
오천 10시 -고산성 당 (천호)， 8일 오전 10시 -정 읍성 당， 오후 6시 -덕 진성 당 

촉 ! 영명 : 성 도미니꼬 (8얼)-강 인찬 신부닙 
성 라우런|시오00일)-박 진량 • 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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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 . 금주전례 : 해설-유덕열 ， 독서 -0최재준 @장영자 
차주전례 : 해설-최정순， 독서 -0정동만 @정운주 

口 지 난주 봉헌금 : 1 23， 570원 교무금 : 382, 160원 

""" 신부 @8307언 주업 신푸 김 동 준 
(서학동) 수녀 @~276번 사도 회장 김 낙 균 

、../、../ 、../ ’ 

1. 모원 : 지-오회 ，. 7일 오전 10시 30분， 만장넙 -다음주-
일 공식미사 후， 성심회 - 13일 오후 2시 

2 . 감사합니다: 중 ·고생 수현대회에 수고하신 여러분 
3 . 차주전례 : 독서 -0함운권 @김 만수 

디 지 난주 봉헌금 : 3 1 0 ， 505원 교무금 : 305， 500원 

""" 전 화'07366 주임 신부 김 종 길 
(숲점이) " 추·유@9567 사도 회청 김 수 즙 
、../、J 、/

1. 사도회 월례호1: 오늘 공식미사 후 
2 . 성지순례 (천진암·미리내 ) ; 20일，. 회비 -4천원 

※ 오늘까지 정순 바랑니다 

3 . 신학샘 후원회비 : 매월 납부하시 기 바랍니 다 
4 . 사도회 전체회의 : 1 5일 공식미사 후 
사도회 임원 ·위원 · 각쿠역 정 부회장 · 단체대표 

5. 금주전례 :해설-이철수， 독서 · 기도-김남곤·이정숙 
차주전례 : 해설-이철수， 독서 ·기도-김영채 · 이은;<}­

口 지 난주 봉헌 담 : 197， 400원 교무금 : 426， 700원 

"" 신부'- 06208 주업 U부 김 치 삼 
(전동) 서화 사우'- @3222 보좌 신부 정 양 현 

'-.../'-" 수녁 @8347 사도 회창 김 병 오 
1 . 사도호1: 공식마사 후 
2. 유아세례 : 학생미사 후 

3. 자모회 • 잠우회 : 다음주 공식미사 후 
4. 주일학교 하계교리때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 

립니다: 자오회 ·성화회 ·김탁희 · 캉준석 ·유지헌 · 이종 
두 · 김영온·정창회 ·이 행닝 ·고수창·이 양자· 운영온·장 
금태‘·안득수 ·장현자 ·박혜차 ·정진훈 

5 . 전동 성령기도회 : 매 주〈옥〉 
6. 글로리아 성가대 성모승천 성가 연습중 

(기념 미사의 밤) 

7 . 업종별 신자명부 작성중 : 사무실에 신고하여 주세요-
8 . 주일학교 교리교사 단합대회 : 8일~ll일 
9. 차주전례 
아첨미사 : 해설-이상태 ， 독서 -0최명래 @이주영 
공식마사 : 해설-이준영， 독서 -φ이영태 @김홍기 
저 녁 미사 : 해설-최원일 ， 독서 -φ최종만 .@이 촌 

口 지 난주 볼힘곰 : 71 3 ， 160원 교무금 : 672， 500원 

- EA( --신부-75-384「-추합건푸~-총핀-

(룡장톨) 따갤 g =&g?§ 사도회장 이 교 성 
1 . 본당신부 훌국 : 11얼 ， 국제회의 참석차(약 4주간) 
2. 성경학교·수련회·산간학교: 사도회 · 자모회 · 글라 
라회 및 수고하신 분들에 게 감사드럽 니 다 

3. 영세식 : 요늘 10시 3 0분 

4. 사목회의 : 오늘 공식마사 후 

5. 사제판 때어콘 설치 : 익영의 치증자 

口 지 난주 봉힘곰 : 284， 320원 교무금 : 449 ， 000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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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롱양) , 션화 @1711~3 

1 . 사도회 : 금일 공식미사 후 
I 2 . 병자방문: 화요일， 각 구역장넙께 신청 

3. 꾸리아 : 다음주 5얼 오후 2시 
4. 성모회 정기총회 : 19일 i 

5. 첫영성체 : 1 5일 웅소승천대 축일 10시 30분 미사에 
6 . 돼지저금통 : 얼마나 자랐나요? 
7 . 벽 돌봉현 : 27 ，’ 025장 
口 지난주 몽헌금 : 931, 005원 교무금 : 722 ， 000원 

감사헌금 : 서울교우 익 영 - 1만원 l 융 골롱바-3만원 

추입 11부 김 용 태 
(노솜동) 신 부 @0969번 보와 신호 이 성 우 

'-.../'-.../'-.../ 수·사 칭70앓 사도 회꿇 이 흥 째 
1 . 정성과 희샘으로 새섬전 건립하자 : 50만원-운형주 

· 익영， 30만원「양정숙 · 이송은， 20만원-신순자 · 
운정 숙， 1 6만원 -김 선득 • 김 옥순 • 깅 학우， 12만원­
임옥순 • 유봉려] • 백현석， 1 5만원-최가옐 • 최낙현 
안영두 • 한영순， 소계 -3， 440， 000원 
누계 -89， 276 ， 000원 

2. 대의원 월례회 : 오늘 공식마사 후 
각 T.역장넙 • 사도회입원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

3 . 감사합니다: 학생수련회에 협조해 주신 분들꺼1 .. . 
4. 본당 울뜨려|아 : 오늘 저녁 8시 
꾸르실리스타들의 빠짐없는 참여 바랍니다 

5. 예수성심회 월례호1: 7일 어머니며사 후 
빠짐없이 참석함시다 

6. 공소 순회미사 :11일 저녁 8시， 황운리공소 
7. 차주전례 : 제 3 조， 차질없이 진행항시다 
8 . 공소 주일학교 특별교리때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드 
립니다 ‘ 
지 난주 볼헌금 : 37t 970원 아파트 : 107， 900원 

교무금 : 664， 800원 아파트 : 84， 000원 

1""\1""\ 신부( 3 )2182 추입 신」츄 -" 
(덕진) 천화 수녀 (72)1222 보와 효우 

\.,./\.,./ 사우(72)6259 사도 회장 

1. 오늘의 모임 : 요생 회 
2. 마인즈교구(독일) 신자 9명 본당방문 환담 

8일 저 녁 6시 ~9시 
3 . 유아세례 및 보례 :10일 오천 10시 ， 어머니미사 후 
4 . 섬모승천축일 염세자 특별교리 : 10일~1 3일 밤 8시 
5 . 미사시간 변경 : 금주부터 

새 벽 미사-6시 (일-옥) , 어머 니미사- (금) 10시， 
학생미사-(토) 오후 5시 (신설 ) , 공소미사-저녁 8시 

6 . 금주 본당청소 : 청년연합회 (11일 오후 3시 ) 
7 . 다음주 모임 : L.M . 꾸리 아 
8. 진복유치원 특강 : 1 3일~24일 ， 많은 판성 바랍 
口 지난주 봉힘금: 480, 1 70원 교무금 : L 205, 000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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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성우회 단합대회 : 오늘 공식 미사 후， 남판 
2 . 부녀회 • 성가대 • 자모회 단합대회 ‘: 7일 오전 9시 본 

당 출발， 장소-고산 
3. 자모회 : 오늘 공식미사 후 
4. 급주 섬당청소 :월-사도의 오후， 토-자ll] 의 오후 
차주 섬당청소: 월-영화의 오후， 토-구세주의모천 

~. 대학샘회 임원개편 : 회장-윤종션， 부회장-윤영우· 
최영란 

6. 대학생미사 : 매주 옥요일，회합-애 욕 오후 6시 30분 

댐영끊 
김성원 

주입 'iJ.부 
사도회장 

75-0592 
2 -5238 

사제판 
사·수 

합@ 7440 보팡훌판사 *입쇄 :전 추 


